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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
다. 분석자료는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중학교 2학년 2,36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을 적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부트스트랩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하였으며,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매개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인권존중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존중과 자아존중감을 접목한 교육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인권존중, 자아존중감, 융합, 학교적응, 청소년,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Data 
came from the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6 and a total of 2,366 of the 
2nd grade students in middle school were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was 
utilized to test the goodness of research model fit and especially the mediating effect was tested by 
bootstrapping method. Results showed that goodness of model fit was acceptable and self-esteem 
mediated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is indicates that the more experiences i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higher their 
self-esteem students have, the better school adjustment they acquire.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teachers and develop a new educational 
program that links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elf-esteem. 
Key Words : Respect for human rights, Self-esteem,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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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

며,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면 안 되
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 약
자이면서,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구성원이기 때문이다[2]. 
학교에서 인권존중 경험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
적인 자세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3].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
한 관심과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
소이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다. 학교를 통해서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유능감과 소속감을 느끼며[4], 미래의 사회생
활을 미리 경험하기도 한다[5]. 그러나 상호작용 과정에
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학교를 불편
한 곳으로 여겨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6]. 인권
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은 교사로부터의 차별과 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간 폭력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따돌림, 
욕설,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5,7].

인권관련 경험과 학교적응,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8]를 보면,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많을수
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존중과 스트레스, 자아개념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9]에서는 인권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
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권존중이라는 변인은 학교적응의 중
요한 영향 요인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
아존중감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10-12]. 일반적
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긍정적인 주관적 평가를 의미
한다[13,14]. 청소년기는 자기 평가적인 측면이 늘어나면
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한 관
심사가 된다. 자아존중감은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생이 되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학업스트레
스를 경험하면서 낮아지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적응
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10]. 특히, 발달 단계상 중학교 
시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경험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15]. 신체적, 정신적 폭

력이나 학대 등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한 경험, 즉 차별받
은 경험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어려
워진다[15,16]. 반대로 청소년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하는 경우 자아존중
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7]. 요컨대, 인권을 존
중받은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
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고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높이
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인권존중과 학교적
응의 융합적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
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연구의 추론은 인권 
존중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3]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
합적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의 중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
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학교적응이란 청소년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면서 생

기는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학교의 요
구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개인과 학교 사이에서 조
화로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18]. 가장 
바람직한 적응은 청소년이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유기적
인 관계 속에서 안정과 균형을 이루며, 개인과 사회의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이다[19].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단일요인이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학교적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면서 가정변인[4,7,12], 학교변인[20,21], 개인변인
[10,15]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혀졌다. 아동기에는 부모 존중 경험 등과 같은 가
정변인이 학교적응에 주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청소년기
에는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개인특성 변인이 학
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2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인권존중 경
험과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기본 지식과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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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
이면서[1,8], 동시에 교사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6,17,20]. 그동안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은 경
험에 대한 연구[6,15,17,20]가 주로 이루어진 반면, 인권
을 존중받는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인권존중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
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은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데 특히 교사로부터 경험이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그런가 하면, 인권존
중 경험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권을 존
중받은 경험을 통해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학교 내에
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8].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인권존중을 받은 경험을 한 청소년이 학교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높고 방관 및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7].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존
중 경험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
재로 여기고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3],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과 가치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준으로[13] 
정의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하는 
시기로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 관계 맺음을 하는가
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23].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학교적응의 중
요한 영향 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10,12]. 자
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정도를 메타 분석한 연구
[10]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적응에서 자아존중
감의 영향이 커진다고 하였다.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탐색한 연구[12]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의 감소를 
더디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부터 존중받은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높아진다. 선행연구에서 인권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17],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자아존
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17] 학교적응을 강
화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 간 융합
적 관계가 지지되었으므로[8], 청소년의 인권존중이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예언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강력한 관계를 설
명하기 위하여 예언변인이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하
는 생성기제로 매개변인을 추가로 가정하여[24] Fig. 1과 
같은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
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예언변인
이 매개변인을 거쳐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
만을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을 경합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청소년의 인권존중,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적합도가 경합
모형 적합도보다 더 양호할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 +

Respect for
human right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Fig. 1. Research model 

Self-esteem

Respect for
human rights

School 
adjustment

+ +

Fig. 2. Competition model

3.2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5]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210

등학교 3학년 사이 9,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조사
이다. 조사대상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에 의해 추출
하여 자기기입식 방식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중학교 2학년 총 2,366명(남학생 1,129명, 여학생 
1,23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

사[25]에서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학교 친구들은 나
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
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등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3개 문항(4점 척
도)이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8]에서는 문항내적
일관성지수(Cronbach's α)는 .89였고, 이 연구에서는 
.65 이다.

3.3.2 인권존중 
청소년의 인권존중 척도는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5]에서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인터넷
과 같은 사이버 공간”, “우리나라 전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학교”, “가정” 등 5개 항목에 대해 청소년이 얼마
나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평가한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9]에서 문항내적일관성지수
(Cronbach's α)는 .89였고, 이 연구에서는 .81이다.

3.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13]는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25]에서 번안하여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다
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
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
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 최근 1년 동안 자신에 대해 묻는 
4개 문항(4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26]에서 문항내적일관성지수
(Cronbach's α)는 .77이였고, 이 연구에서는 .83이다

3.4 자료분석
이 연구의 분석은  IBM SPSS 23을 사용하여 측정변

인들 간 관계 파악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값을 산출하였고, 자료의 정
규분포 가정을 검증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7].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를 자아
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AMOS 23을 사용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 사용된 인권존중,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하위요인이 
없으므로, 항목묶기 종류의 하나인 전체 항목을 합하여 
하나의 척도로 만드는 전체비총합법(total aggregative 
approach)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28].

모형적합도는 χ2 검증, RMSEA, TLI,  CFI, SRMR값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χ2  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모형적합도 비교를 위한 χ2 

차이 검증에만 활용하였다. 모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가 .10이하이거나 비교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가 .90이상[29], SRMR이 .08이하이면[28]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
형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해 χ2 차이
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χ2 차이가 유의하면 부분매개
모형(Fig. 1)을 채택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모형
(Fig. 2)을 채택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정규성 가정의 영
향을 덜 받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
효과의 추정값이 95%신뢰구간 안에서 0을 포함하지 않
으면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30].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변인의 기술통계값(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
차, 왜도, 첨도)은 Table 1,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전
에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왜도와 첨도
의 절대값이 각각 3,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27] 해석하였다. 측정변인 간 상
관은 Table 2와 같이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
다. 결과변인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단일변
인이 아니므로, 상관이 높을수록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31] 때문에 공차(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산출하였다. 공차가 .875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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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값이 1.143으로,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값이 10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

Var. Respect for human rights
V1 V2 V3 V4 V5

Minimum 1.00 1.00 1.00 1.00  1.00
Maximum 4.00 4.00 4.00 4.00  4.00

Mean  3.38  3.05  3.10  2.86  2.91
Standard deviation   .634   .653   .591   .723   .737

Skewness  -.828  -.726  -.582  -.596  -.699
Kurtosis  1.064  1.616  2.047  .551  .72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 Self-esteem
V6 V7 V8 V9

Minimum 1.00 1.00 1.00 1.00
Maximum 4.00 4.00 4.00 4.00

Mean  3.04  2.88  2.84  3.00
Standard deviation   .731   .764   .791   .725

Skewness  -.538  -.233  -.087  -.335
Kurtosis  .273 -.390 -.698 -.160

Var. School adjustment
V10 V11 V12

Minimum  1.00  1.00 1.00
Maximum  4.00  4.00 4.00

Mean  3.14  3.06 2.89
Standard deviation   .560   .652  .755

Skewness  -.344  -.551 -.489
Kurtosis 1.705  1.034 .166

Var. 1 2 3
1. Respect human rights -
2. Self-esteem .353** -
3. School adjustment .481** .424** -
**𝑝<.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4.2 구조모형의 검증
Table 3에 관계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χ2 값이 𝑝<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χ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무시하였다. 
그 대신 연구모형의 TLI와 CFI,>.90, RMSEA<.10, 
SRMR<.08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비교결과, 두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가 324.813으로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 임계
값 3.84보다 더 커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로서는 더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되었다. 따라
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Model fit 𝑥² df 𝑝 TLI CFI RMSEA SRMR
Research
 model 674.013 51 .000 .922 .940 .072 .047

Competition
model 998.826 52 .000 .884 .909 .088 .090

Difference 324.813  1 .000

Table 3. Model fit

연구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각 변인 간 
경로계수와 구조모형은 Table 4, Fig.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권존중,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
에 대한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인권존중⟶
자아존중감(𝛽=.386, t=14,117, 𝑝<.001), 자아존중감⟶
학교적응(𝛽=.628, t=13,527, 𝑝<.001), 인권존중⟶학교
적응(𝛽=.377, t=14.825, 𝑝<.001)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
을 채택하였다.

Path 𝐵 SE 𝛽 t
Respect human rights ⟶
Self-esteem .621 .044 .386 14.117***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256 .019 .628 13.527***

Respect human rights ⟶
School adjustment .527 .036 .377 14.825***

***𝑝<.001

Table 4. Path coefficients

4.3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표본이 사
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권존중⟶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매개효과(𝐵= .159, 𝑝= .001, 95% CI= 
.130 ~.192)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청소
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를 매개할 것이
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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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849***

Respect for
human right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Fig. 3.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nstructs

Path 𝐵 SE 𝑝 CI(95%)
Lower Upper

Respect human rights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159 .016 .001 .130 .192

Table 5. Bootstrapping for the mediating effect test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

합적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
여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6
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인
권실태조사[25] 자료에서 중학교 2학년 2,366명을 대상
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측정변인 상관분석 결과, 인권존중과 학교적응, 자아
존중감과 학교적응, 인권존중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가 모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χ2 차이 검증 결과, 
청소년의 인권존중이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
로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이 연구모형에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매개효과
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인권존중의 경험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

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 주며, 인권
존중 경험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학
교적응을 잘 할 수 있다’[2],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없
는 사람을 통해 인권침해 경험을 많이 하면 학교적응이 
어려워진다’[2,6,20], ‘인권을 존중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1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이 만족
스럽다’[3]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청소년들
이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
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를 확립하
게 된다[32].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
교는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향상시키고[21], 이러한 학교
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청
소년들은 인권을 중시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5].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안다[26]. 
변화 가능한 개념인 자아존중감은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
을 통해 높아지고[17],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잘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학교는 인권 존중 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해 인권을 중시
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
동·청소년들의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어 인권교육이 확대
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을 받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권 중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인권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
소년들이 교사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가장 
크다고 한 선행연구[20]에 비추어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
중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사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확대시킬 필
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교
육과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운영하여 인권존중 경험과 학교적응의 매개변
인인 자아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인권존중과 관
련된 선행연구[1,8,9,17]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2차 자
료에서 제공한 인권존중의 개념 및 척도를 그대로 사용
하였다. 향후,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존중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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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척도를 개발하여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
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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